
대일 수입기업 채산성 악화
대일수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상당수가 일본으로부터 수출단가 인상 및 엔화로의 결제통화

변경요구에 시달리고 있다. 

또 이 기업들은 일본업계의 가격인상 요구를 대부분 수용, 엔고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

어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. 

무역협회가 1 2 8개 대일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엔화강세의 대일수입가격 전가현황에 따르면 조

사대상기업의 4 1 . 4 %가 수출단가 인상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 

또 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일본측이 요구한 인상률의 7 2 %를

수용, 일본측의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

드러났다. 94년말대비 엔가치가 1 8 %정도 평가절상된 것을 이

유로 일본기업들이 평균 1 1 . 5 %의 가격인상을 요구, 실제로

8 . 3 %의 가격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. 

업종별로 보면 기계류의 경우 일본측이 1 8 %의 가격인상을 요

구했으며 이에대한 우리업계의 수용률이 8 5 %에 달해 올해 평

가절상된 엔고부담을 거의 그대로 떠안았다. 

전자는 일본측의 제시한 인상률이 8 %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수용률은 8 7 %로 가장 높았다. 이밖에

철강과 섬유는 평균 1 1 %의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 우리기업들이 각각 요구수준의 7 5 %와 6 9 %를 수

용했으며 화학분야는 1 2 %의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 58% 정도를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. 

무역협회는 기계 및 전자가 여타업종과 달리 높은 가격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부품 및

중간재의 대일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. 

이와함께 조사대상기업의 1 3 %는 결제통화를 달러화에서 엔화로 변경하자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

것으로 분석됐다. 

그렇잖아도 우리나라 대일수입의 엔화결제 비중이 여타국에 비해 높아 엔고부담이 큰 가운데 이같은

결제통화 변경요구는 최근의 슈퍼엔고 상황에서 우리업계의 거래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

되고 있다. 

우리나라의 대일수출중 엔화베이스 수출은 3 8 %로 일본 엔화표시 수입의 2 2 %를 능가해 수출에서는

경쟁국보다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으나 수입에서는 엔화베이스 비중은 무려 5 3 %로 일본의 엔화표시

수출비중 4 1 %를 훨씬 상회해 경쟁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. 

특히 대일수입의 업종별 결제통화에서 기계류는 엔화결제비중이 무려 8 0 . 5 %에 달하고 있으며 전자

분야도 5 8 . 7 %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. 

그러나 대부분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섬유와 철강은 달러로 표시되는 국제원자재가격에 연동시키

는 관행 때문에 달러결제를 선호, 엔화결제비중이 2 0 %를 밑돌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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